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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멀티 출루에 멀티 도루 맹활약…빅리그 콜업 후 타율 0.286

등록 2026.04.18 12:28:22

[덴버=AP/뉴시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18일(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5회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2026.04.18.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올 시즌 첫 대포를 날린 김혜성(LA 다저스)이 멀티 출루에 멀티 도루까지 성공하며 맹활약을 이어

가고 있다.

김혜성은 18일(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2도루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빅리그 콜업 후 조금씩 출전 기회를 넓혀가고 있는 김혜성은 지난 16일 뉴욕 메츠전에서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쏘아

올리며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리고 김혜성은 이날 안타와 볼넷으로 만든 두 번의 출루에 도루까지 더하며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김혜성의 올 시즌 빅리그 타율은 0.286(21타수 6안타)으로 소폭 상승했다. OPS(출루율+장타율)는 0.883이다.

팀이 2-0으로 앞서던 2회초 1사에 이날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점수 차가 4-0까지 벌어진 가운데 3회초 2사 3루에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내며 1루



베이스를 밟았다.

그리고 김혜성은 곧바로 2루 베이스를 훔치며 2사 2, 3루 찬스를 마련했다. 다만 후속 알렉스 프리랜드가 뜬공으로 물러나며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어진 타석에선 드디어 안타를 만들어냈다.

5회초 무사 1루에 김혜성은 상대 두 번째 투수 잭 아그노스의 높게 들어온 5구째 시속 149㎞ 직구를 때려 중전 안타를 날렸다.

프리랜드의 희생타로 점수 차가 7-1로 벌어진 가운데 김혜성은 누상에 홀로 남게 되자 바로 2루 도루를 시도하며 득점권 찬스

를 만들었다.

다만 후속 타자들이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며 득점을 올리진 못했다.

이어진 7회초 1사 1루 이날 경기 마지막 타석에선 병살타를 쳐 아쉬움을 남겼다.

7-1 승리로 4연승에 성공한 다저스는 15승 4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아울러 이날 5타수 2안타를 친 오타니 쇼헤이는 연속 출루 기록을 49경기로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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